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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노 래 방 에 서
        고 양 예 술 고 등 학 교
              장 아 린

나 는  매 주  월 요 일 마 다  혼 자  노 래 방 에  
간 다 . 지 폐 를  교 환 하 고  8 번  방 으 로  들
어 간 다 . 노 래 방  복 도  가 장  끝 방 의  옆 방 .
월 요 일  오 후  7 시 에  끝 방 은  늘  일 탈 을  
즐 기 러  온  학 생 들 로  차 있 다 .  나 는  8
번  방 에  들 어 가  바 꿔 온  지 폐 를  넣 는 다 . 
시 작 하 는  노 래 는  인 기 차 트 의  가 장  위 에  
있 는  곡 이 다 . 간 주 가  나 오 면  음 악 의  소
리 를  최 소 한 으 로  맞 춘 다 . 마 이 크 는  잡 지  
않 는 다 . 가 만 히  앉 아  눈 을  감 으 면  옆 방
의  노 랫 소 리 가  선 명 하 게  들 린 다 . 나 는  
이  소 리 를  듣 기  위 해  노 래 방 을  찾 는 다 .
음 원 과  음 정 이  제 대 로  맞 지  않 는  노 랫
소 리 로  나 는    ㅐ  많 은  것 을  알  수  
있 다 . 단 순 히  선 곡  취 향 만 이  아 니 라  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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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과  헤 어 졌 다 거 나 , 그 날  누 구 로  인 해  
스 트 레 스 를  받 았 다 거 나 , 어 떤  아 이 돌 을  
좋 아 하 는 지  알  수  있 다 . 선 곡 이 나  목 소
리 로  어 떻 게  생 겼 는 지 ,  어 떤  사 람 일 지  
하 나 하 나  머 릿 속 으 로  그 리 다 보 면  내 게  
주 어 진  열 다 섯  곡 이  어 느 새  끝 난 다 .

오 늘  끝 방 을  차 지 한  건  남 학 생  둘 이
다 . 둘 은  갈 라 진  목 소 리 로  랩 을  한 다 .
영 어 로  된  욕 이  계 속 해 서  들 린 다 . ‘ 욜
로 ’ 라 는  말 도 , 현 실 을  똑 바 로  보 라 는  
말 도  딕 션 이  제 법  또 렷 하 다 . 둘 이  부 르
는  랩 의  가 사 에 서 는  유 독  현 재 와  현 실
이  자 주  등 장 한 다 .  둘 은  내  열 다 섯  
곡 이  끝 나 고 도  끝 방 에  남 아 있 다 . 노 래 방
에 서  나 오 자  덥 고  무 거 운  공 기 가  느 껴
진 다 . “ 욜 로 ” 라 고  작 게  뇌 까 린 다 .

학 원 으 로  가 는  길 , 내  현 실 을  생 각 한
다 . 교 등 학 교  2 학 년 . 현 실 적 일  수 밖 에  
없 는  나 이 . 당 장  나 오 는  기 말 고 사  성 적
에  떨 어 야  하 는  나 이 . 나 는  친 구 들 에 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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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 실 적 이 다  못 해  비 관 적 이 라 는  말 을  듣
는 다 . 당 장  진 로  수 행 평 가 로  나 온  나 의  
장 래 희 망 에  관 해 서  답 할  수  없 지 만  당
장  어 느  대 학 에  진 학 할  것 인 지 는  답 할  
수  있 다 . 국 어 보 다 는  답 이  명 징 한  수 학
이  좋 다 . 아 마  이 공 계 열 로  내 신 에  맞 춰
서  가 지  않 을 까 . 문 득  오 늘 이  가 장  중
요 하 다 는  교 장  선 생 님 의  지 루 한  설 교 가  
떠 오 른 다 . 나 이 를  먹 고  하 나 둘  갑 작 스 럽
게  세 상 을  떠 나 는  친 구 들 을  본 다 고 . 학
생 들 도  어 리 지 만  당 장  내 일  어 떻 게  될
지  모 른 다 고 . 그 러 면 서  교 장  선 생 님 은  
내 일 이  없 는  것 처 럼  하 루 하 루  후 회 없 이  
살 라 는  말 을  남 겼 다 . 당 장  몇  개 월  후 , 
1 년  후 ,  2 년  후 의  대 학 을  바 라 보 고  
달 리 는  학 생 들 에 게  해 주 는  조 언 치 고  지
나 치 게  이 상 적 이 라 고  생 각 했 다 .  내 일 이  
없 는  것 처 럼  살 면  정 말  내 일 을  바 라 보
지  못 할  수 도  있 는 데 .

학 원 이  끝 나 고  진 로  수 행 평 가 지 를  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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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 고 도  생 각 은  꼬 리 의  꼬 리 를  문 다 . 수
행 평 가 지 를  잠 시  내 려 놓 고  구 석 에  있 던  
작 은  노 트 를  꺼 낸 다 . 날 짜 를  적 고  오 늘  
있 었 던  일 을  써  내 려 간 다 . 내  상 상  속  
끝 방 을  글 로  적 기 는  처 음 이 다 . 성 인 이  
된  두  욜 로 의  삶 을  쓴 다 . 일 기 의  끝 은  

‘ 나 는  현 실 적 인  사 람 인 가 ’ 하 는  의 문 .
욜 로 의  삶 은  매 력 적 으 로  보 이 지 만  나 와  
거 리 가  멀 다 . 두  욜 로 의  미 래 에 서  이 제  
나 의  미 래 를  상 상 하 다  잠 에  든 다 .

진 로  수 행 평 가 는  제 출 하 짐  못 했 다 . 선
생 님 은  점 수 를  깎 는  대 신  내 일  가 져 오
라 는  말 을  남 겼 다 . 나 는  오 늘  처 음 으 로  
화 요 일 에  노 래 방 을  간 다 . 끝 방 에  들 어 가  
어 제  쓰 고  남 은  구 깃 한  천  원  한  장
을  밀 어 넣 는 다 . 구 겨 진  탓 인 지  노 래 방  
기 계 는  네  번  시 도  끝 에 야  지 폐 를  인
식 한 다 . 첫  곡 은  인 기 차 트 의  사 십 오  번
이 라 는  애 매 한  순 위 의  노 래 . 노 래 선 정 에
는  별 다 른  이 유 가  없 다 . 단 순 히  감 이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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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 주 는  느 낌 과  순 번 . 멜 로 디 조 차  
잘  모 르 는  노 래 였 지 만  더 듬 거 리 며  가 사
를  따 라 간 다 . 스 피 커 로  나 오 는 , 처 음  듣
는  에 코  섞 인  내  목 소 리 가  낯 설 다 . 세  
곡 을  부 르 고  나 오 는  기 분 이  썩  유 쾌 하
진  않 다 . 노 래 를  부 르 는  첫  시 도 는  성
공 적 이 기 보 다  실 패 에  가 깝 다 . 그 럼 에 도  
가 슴  한 구 석 이  기 분  좋 게  간 질 거 린 다 .
오 늘 은  일 기 장 의  두  번 째  칸 을  채 울  
수  있 을  것  같 아 서 . 어 쩌 면  답 을  모 르
는  국 어  문 제 조 차  좋 아 할  수  있 을  것  
같 아 서 . 진 로  수 행 평 가 의  장 래 희 망 란 을  
채 울  수  있 을  것  같 아 서 . 노 래 를  쓰 고 ,
이 야 기 를  적 어 가 고  싶 은  마 음 이  들 어 서 .
어 쩌 면  오 늘 이  앞 으 로  있 을  수 많 은  실
패 의  일 부 일  것 이 라  상 상 하 며  인 기 차 트  
사 십 오  번  곡 을  흥 얼 거 리 면 서  걷 는 다 .


